
지역의대생대다수유급초읽기…의료시스템붕괴우려

학기 학년말 학사처분예정

대학병원,진료전담교수채용난

복지부이달전공의추가모집검토

내년도의과대학정원동결로의정갈등해소

의전환점이될것이라는기대와달리지역의

료체계의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

의대증원정책에반발한의대생들의집단유

급이현실화되면서 3개학번이동시에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역시불가피해진만큼의

대교육에심각한차질이빚어지고있기때문이

다.지역의료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대학

병원도전공의이탈로인한인력난이장기화되

면서지역의료시스템이벼랑끝에내몰리고있

다.

13일지역대학가와의료계등에따르면전남

대와조선대의대는앞서지난 7일과 8일각각

미복귀의대생에대한유급 제적대상자등관

련내용을교육부에제출했다.전국 40개의대

에서유급이예정된의대생은8,305명으로, 전

체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달한다.

교육부는대학이예고한대로유급처분을하

지않을경우학사점검등을통한제재에나설

것이라는입장을밝힌만큼의대생들의유급조

치가불가피할전망이다.

전남대의대재적인원은873명(의예과389

명 의학과 484명)으로 이중 재학생은 737명

(의예과359명 의학과378명)이다.

현재수업참여율이10%미만에그쳐대다수

학생이학기말에유급될것으로보인다.

조선대의대역시학생들의수업거부로인해

집단유급사태를피하기어렵게됐다.

의대재적인원 878명(의예과394명 의학과

484명)가운데재학생은697명(262명 의학과

406명)이며, 수업참여율이 10% 미만에그쳐

학년말에600여명이유급될것으로보인다.다

만올해제적대상은전남대,조선대모두없는

것으로파악된다.

교육부는내년도트리플링과관련해기존에

우려했던만큼의규모는되지않을것으로내다

봤지만,일각에서는트리플링발생시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의대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우려했다.

최운창전남도의사회회장은 현재로서는의

대교육정상화가어려운상황이지만,더큰틀

로보면의료인력수급에차질이빚어질수있

다 며 현 정부에서는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

데,새정부에서는의정갈등을해결해야할대

안을찾아내야한다 고말했다.

지역대학병원역시전공의집단사직으로인

한의료공백사태가장기화되면서진료차질은

물론경영난이가중되고있다.

지난 1월 기준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정원

345명중10여명만근무하고있으며,조선대병

원은173명중6명에그쳤다.

인턴 레지던트등전공의과정을마친전임

의도전남대병원에서는정원98명중9명(지난

1분기 기준)에 불과했다. 각 병원은 진료전담

교수등을수시로채용하고있으나모집지원자

가드물어인력수급에애를먹고있다.

이에보건복지부는사직전공의들의복귀의

사가공식적으로확인되면이달중추가모집을

검토하기로해전공의복귀여부에관심이집중

되고있다.

대학병원관계자는 전공의빈자리로현장

에남은의료진들이업무과부하에힘겨워하고

있다 며 다행히지난해사직한일부전공의들

이병원에돌아오고싶다는의사를전달해오고

있다 고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가

내려지면트리플링이발생하는시점은내년으

로,그사이의대교육정상화를위한방안등에

대해논의를거쳐준비할계획이다 고밝혔다.

최환준기자

사회 7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나주고압송전철탑위에서하얀이(E97)와짝을이뤄 4마리의새끼를키우고있는숫컷황새다루(E61)가먹이를주고둥지를떠나자어미만큼자라

이소할시기가된새끼가날갯짓을하고있다.천연기념물제199호이자국제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국가적색목록에위기동물로지정돼보호받

고있는이황새부부는지난해전남에서 53년만에둥지를틀고새끼 3마리를부화해자연으로돌아갔다. 김태규기자

나주서멸종위기황새자연번식 포착 …둥지보호시급

멸종위기황새새끼4마리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최근나주시에서멸종

위기야생생물1급이자천연기념물제199호인

황새가자연번식에성공해둥지를튼채발견

됐다고13일밝혔다.

이번에 발견된황새는 2021년과 2022년충

남예산황새공원인근야생인공둥지탑에서

각각 태어난수컷 다루(E61) 와 암컷 하얀

이(E97) 부부로 보인다. 천연기념물 제199

호이자국제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국가

적색목록에위기동물로지정돼보호받고있는

다루 하얀이부부는지난해 53년만에전남에

서첫둥지를틀기도했다.

지난해나주시에서자연번식에성공해 3마

리의새끼를키운황새부부는올해3월나주부

덕동의한철탑꼭대기에서알을품고있다최

근부화한새끼 4마리를키우고있는것으로확

인됐다.

황새는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겨울 철새로,

예로부터 한새 라는이름으로불리며우리나

라전역에서친숙하게볼수있는텃새였다.

그러나 20세기중반이후급격한개체수감

소를겪으며멸종위기에놓이게됐다.

주요원인으로는주요서식지였던마을주변

습지의감소와훼손,습지의질저하,심각한수

질오염,농약사용증가로인한먹이감소등이

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추정된다.

현재전세계적으로 3,000여 마리밖에남아

있지않은황새는국제적으로도보호가절실히

요구되는희귀조류다.

황새는보통무리를지어남쪽으로이동해겨

울을보내는습성을가지고있으며나주에서황

새의자연번식이포착된것은지난해6월에이

어올해두번째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관계자는 보기드문황

새가나주에서자연번식에성공했지만,둥지를

튼 곳이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고압 철탑

위다 며 영산강유역환경청,문화유산청,한국

전력공사등관계기관의긴밀한협의와신속하

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다 고말했다. 이수민기자

전남도교육청이추진중인 공생의길(물길

숲길)프로젝트 참여학생들과영산강유역환

경청 멘토단이 영산강 수질 개선 활동에 힘을

모은다.

도교육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3일 영산

강유역환경청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협력체

계구축 을위한업무협약을맺고, 학생과전문

가가함께하는실천중심활동에협력하기로했

다.이번협력은지역환경을주제로탐구하는

학생들에게전문적인지원을제공하고, 지속가

능한 생태 실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산강유역의수질환경을주제로활동하는

102개 팀이 멘티로 선정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직원들의멘토링을받으며탐구활동을전

개한다. 최환준기자

광주교육청,적극적공직문화조성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에대해추가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적극적인

공직문화조성에나선다.

시교육청은교육현장의혁신을선도하는적

극적인공직문화조성을위해 2025년도적극

행정실행계획 을수립하고본격시행에들어

간다고13일밝혔다.

올해는△적극행정추진체계활성화△적극

행정공무원우대강화△적극행정공무원보호

및지원△소극행정예방및혁파등4대분야를

중심으로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소극행정신

고센터운영등 16개 세부실행과제를추진한

다.

특히적극행정에대한조직내공감대형성을

위해△전직원연1회이상적극행정교육의무

화△ 적극행정 집합연수단독개설△교육지

원청 및 직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을운영한다. 최환준기자

전남학생들-환경전문가,영산강수질개선협력


